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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한림읍 귀덕리 이태희, 강주화 해녀 인터뷰
해녀: 이태희(1952년생), 강주화(1960년생)
인터뷰 일자 : 2019. 06. 24.
인터뷰 : 좌혜경(Q로 기록), 
해녀   : 이태희(A로 기록), 강주화(B로 기록)

Q : 작업 경력이 어디 육지 물질 갔다 오셨덴 허멍
B : 예. 육지 물질 우리 아가씨 때 갔다 완. 한 오년(5년). 오년(5년) 갔다 완.
Q : 어디 전라도 쪽으로
B : 예. 전라도 쪽으로. 거기는예 물이 완전 뻘물이라예. 막 물이 컴컴해서 그냥 이렇게 가서 

수경이 여기 다다라야 ‘여기 돌이로구나’ 그 정도로 물이 컴컴해. 그런 디도 물건을 잡아
내어.

Q : 무슨 뭘 주로 잡아내서?
B : 거기도 뻘 해삼, 검은 해삼. 육지 해삼이니까. 그거 잡고, 또 뻘 고동. 그때는 어려가지고 

헐 줄도 모르고, 그냥 놈이 간덴 가신디 헐 줄도 모르고, 이제꺼지 마음도 고1) 해시면
은 헐 건디 못 했어 돈도 못 벌고, 옛날이라.  

Q : 재미로덜 간거지 뭐
B : 어, 놈덜 가가니까, 예
Q : 여기서도, 언니네 해녀노래는 어떻게 배웜수과?
A : 으음, 저 어디 갈 거라. 아, 소문 들언?
Q : 몰라
A : 광주, 그 세계수영
B : 선수권
A : 수영권대회, 선수권대회에 갈 건디 이십칠일(27일) 날 갈 건디, 막 지금 부지런히 배왐서
Q : 음. 연습행
A : 선생님 해여그네. 영자 선생님
Q : 아, 영자 선생님 왕, 배왐고이
A : 음, 거 본회가 되어서. 우리가 보존회가 되난, 이제 그거 배왕 도에서가 거기서가 연락 

온 모양이라. 한팀 보내렌 허난 이제 우리를 선택해신디 “잘해야 됩니다. 잘해야 됩니
다.” 덜 왕 부지런히

Q : 테왁 두드리멍 몬 배와
A : 응. 장단도 허벅을 몇 개 못 가져가부니까, 테왁으로 해야주
Q : 그 언니네 숨비소리도 이제도 나옵니까?
B : 우린 신세대라부난예 헐 줄 몰라게. 할머니
A : 호이호이 허는 사름 몇 사름 있긴 잇인디 우린 나오믄 입으로 지친소리
Q : 그냥 후~ 허는 정도예.  
B : 호이소린 못허여

1) 고 : 약고 => 다 : 꾀나 지혜가 있다. 약다.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 성숙하다. 말귀를 알아듣고 
판단할 만큼 성장하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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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그게 힘들어. 야인 그리 깊은 물질해도
B : 우린 못 허여
Q : 그 소리 안 해도 되어?
B : 안 해도 되어
Q : 그 귀에 이 수압은 어떵 햄수과?
B : 우린예, 그 깊은 물 수압이예, 뭐 엇어[어서]. 그 귀 안 막고 해도 그냥, 그냥 갈 수 잇어. 

어떤 사람들은 껌 막으고 막 경허거든마씸. 경헌디 우린 
Q : 잘허는 사람들은 수압 영향을 안받으는 모양이라
B : 아니, 어떤 때는예
A : 아 난 막아, 막으믄 더 못허크라라
B : 귀가예. 귀가 안 열아지믄 이 조금도 못 내려가. 이 귀가 안 
A : 거난 코감기 약 항상 먹어. 
B : 감기 기운이 있을 경우나 어떻게 헐 땐예, 귀가 안 열아줘. 경헌디 코도 안 열아지면은 

못 들어가. 코가 삑삑삑삑 하면서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못 들어가
A : 코감기 약을 항상
Q : 깊은 물을 못 간다라는 거
B : 예예. 얖은 디도 못 가. 그추룩 이 코허고 귀허고 고장이 나면은
Q : 어
A : 게, 약을 먹엄주게
Q : 거난 물 속에서도 호흡을 허는 거 아니?
B : 아, 물속에서는 숨을 참고 가야죠
A : 숨을 참어
B : 어떻게 호흡을 허여
Q : 호흡기가 터진다라는
B : 거, 수압 수압 수압
Q : 아, 수압이
B : 수압이 이렇게 가면은예
A : 소리 나, 소리 나
B : 만약에 이런 우리가 이 육지에서는 이런 침예. 이런 침. 침을 꿀꺽 삼키면은 귀가 탁 터

져요
A : 팍 강 터져
B : 푹 소리가 나는 것 같애.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, 귀가 안 열아지면은 못 가. 수압때

문에. 깊은 데는 못가요
Q : 바당 관리는 언니네가 허고 있잖아, 지금예
A : 으음
B : 지키고   
Q : 음, 어떤 식으로 햄수과?
A : 조 짜
B : 조를 짜서 
A : 물 쌀 때만, 물 찌에만
B : 오늘도 안허네.



- 3 -

Q : 청소 같은 거는 어떵 햄수과? 청소
B : 청소는 이제 읍사무소
A : 아니. 읍사무소에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번이나, 멫 달, 한번정도는 어촌계

원 전체, 청소. 읍사무소에서 많이 도와줘, 
Q : 여기 많이 깨끗하네
A : 깨끗해 깨끗해
Q : 아주 깨끗해
A : 해녀학교 있는 마을이라서 그런지 읍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애. 
Q : 아, 그렇구나예. 뭐, 갯닦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헙니까?
A : 작년에?
B : 재작년에
A : 재작년에 핸
Q : 아, 일년에 한번정도?
A : 일년에 한번정도 하고, 또 이년에 한번정도 하고
Q : 지충이 같은 거  
B : 예, 지충 지충, 톳 톳 톳밧디
Q : 톳밧디예
A : 음
Q : 그 해녀일 하면서 ‘아, 내가 이일을 잘했다’ 싶을 땐 언제
B : 아이, 잘할 때 헌 때는 엇입니다게. 너무 힘들어. 만약에 우리가 십오일(15일)에 팔일(8일) 

작업허고 일주일은 놀잖아요. 팔일(8일) 마지막 허는 날은, 아, 내일은 안 할 거니까 기분
이 좋아

A : 아하하하
B : 허허허. 물건을 많이 했든 못했든 내일은 안 할 거니까 기분이 좋아
Q : 언니 욕심이 엇인 셍이여.
B : 게난
A : 다, 다 욕심은 그저 그렇고 헌데 나 역시도 우리가, 우리가 살지잖아. 경헌디 물에 들어

갔다 오민 편해. 그래도 운동 삼아 갈 수도 잇어. 가는 것 같애. 나도이 
B : 운동 삼아가 아니거든, 노동이거든.
A : 노동인데 일주일만 물에 갔다오믄 이, 이 뱃살이 빠지는 것 같애. 그래서 더 열심히 가

져. 우리는 살쪄부난. 야넨 안 살찌난 해도 살찐 사람 심정을 모르잖아이. 경헌디 물에 
가면 아멩해도2) 뱃살은 빠져

B : 힘들잖아
A : 힘이 드니까
Q : 힘이 들다라는 생각 많이 들엄구나
B : 그럼요
A : 밥을 못 먹거든. 갔다 오면 입이 짜서, 그래서 그러는 거 닮아
B : 입이, 입안이 다 부풀어요
A : 짜 짜
B : 이제, 뭐냐, 뭐라고 할까. 우리가 비 올려고 허면 이 손에 막 그냥 부풀잖아요. 그런 식으

2) 아멩해도 : 아무리 해도.  



- 4 -

로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. 그니까 내일은 안 갈 거로구나 허면 기분이 좋아. 
Q : 쉴 거로구나 허면예
A : 잘해요 그냥
B : 어허허허허. 눈 욕심으로 물에 거는예
A : 서, 성게도 일등(1등)으로 허여. 아이고, 저 많은 돌을 다 일러
Q : 경허니까 힘든 거지
B : 그래, 힘든 거지. 경헌디예, 물건 못허는 날이 더 힘들어. 물건 많이 허는 날은 힘들지 안 

허여.
Q : 기운이 생기난
B : 예. 물건 못허는 날이 힘들어
A : 야, 경해도이 이제 그거에 내려왔잖아. “팔십(80) 넘은 노인은 한달에 삼십만원(30만원) 

줄테니까 물질을 하지마세요.” 허연 계장님이 발표를 했는데도 팔십여섯(86) 난 사름도 
물질 허켄 핸. 안 허켄을 안 허여.

B : 허허허허
Q : 삼십만원 안받고 
A : 안받고, 이십만원(20만원)을 줘부난. 이십만원(20만원) 받고 물질을 허켄
Q : 으응
A : 게난 위험허니까 허지 맙센3) 햄수게 허난 “아녀, 이 성게허영 아이덜도 주곡”. 허였저. 

얼마 허지도 뭇 허멍. 해녀마음 똑 같애. 경해여 이젠
Q2 : 돈은 수익에서
B : 아뇨, 나라에서 나오잖아요
Q2 : 아
A : 지금 우리 그 뭐 됐잖아요. 그거 되니까 돈이
B : 유네스코. 칠십 칠십세(70세) 이상은 십만원(10만원), 이제 팔십세(80세) 이상은 이십만원
Q : 그 다음 물질 안 하시면 삼십만원(30만원)
B : 삼십만원(30만원), 팔십세(80세) 이상이 되어
A : 팔십세(80세) 이상만. 하하
B : 우리, 나도 삼십만원(30만원) 주민 안 헐 건디.
A : 아하하하하
Q : 한달에?
B : 응
A : 한달에. 삼백육십만원(360만원) 벌지 못 허여. 할망덜, 우리도 이제 앞으론 못 벌 건디 
Q2 : 그 연금은 어떵 따로 받는 거죠?
B : 연금, 예. 해녀 해녀연금, 해녀연금
A : 응, 해녀
Q2 : 노령연금이랑 따로 받는 거죠?
B : 예, 노령연금이랑, 해녀연금이랑 다 받아요
Q : 저기, 바당에 갔을 때 막 무섭다라는 생각은 안듭니까?
B : 무서운 건 엇어
A : 별로 엇어

3) 맙센 : 마시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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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: 곰쉐기4)가 나타나도 그냥 그러려니 허여
A : 물 알로 가렌 허믄 가
Q : 이 바다가 좀 편안한 모양이다
B : 아아, 
Q : 무서운 데도 이신덴 허는디 
A : 여기는 
B : 아아, 여기는 다 가5)이잖아요. 지금 막 그냥 저 등대 밖에 나간 사름덜, 우리 우리 동네

에서도 멫 사름 이 손가락, 다섯손가락 안에 저 밖에 나가지, 다 가에 들어요. 
A : 곰쉐기
Q : 무서운데도 없고
A : 무서운데도 있덴, 바당? 음
Q : 물 때는 조금에서 여섯물 사이만?
B : 네. 다섯물까지. 야
Q : 다섯물까지만
A : 우리, 우리가 제일 물에 안 들엄실 거여. 우리 동네가 쪽파 주산지난 겨울에는 추우니까 

허지 맙서. 경허여그네 한  석덜(3달) 놀아불고. 거의 못 허게, 안 허니까 다 편안해. 
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

Q : 예, 맞수다게
A : 허지 맙센  석달(3달) 놀아불고
Q : 그, 애기덜 키우멍 물질 했던 얘기나 해봅서
B : 우린 애기덜 키우멍도예. 그렇게 막 힘들게 키우지 안 허연. 우리 시절에는
A : 어머니 계시난 
B : 우린예, 시어머니도 계시고, 친정어머니도 이제 계시고 헌디예. 그때 당시는 막 소라가 많

이 있었어예. 경허연 이제 막 그냥 이런 여에 우티로 막 퍼. 망아리채 어디다 막 펑 놔두
믄 이제 우리 어머니덜이 와서 리야카, 옛날에 경운기가 잇어수과 뭐가 잇어수과. 리야카 
가져당 그걸 져내엉 그냥 리야카에 막 실러6) 경행 또 저기 강 담그고. 우리는 애기 키울 
때는 막 이제 젖 먹게 되믄 젖이 빵빵행 막 아파예. 허믄 그, 그 것 때문에 물에 오래 들
지 못 허영 나야 돼. 다른 사름덜은 네시간(4시간) 되도록, 나는 세시간(3시간)만 해가믄 
가슴이 아파가지고 나야 돼. 경허연 그냥 그럭저럭 어쩔 수 엇이 커신지 모르크다. 흐흐
흐

Q : 벌써 다 되엄수다
B : 예
Q : 여기도 어디 당이 잇우광?
A : 음, 이리, 
B : 할망당
A : 할망당이고, 우리는 저, 요디 당은 잇어. 당은 잇인디, 거 엇어져불언
Q : 거 언니네는 뭐, 여기 어느 당에 가
A : 이 귀덕1리

4) 곰쉐기 : 돌고래
5) 가 = , 가장자리  예) 갯 : 갯가, 바당 : 바당가, 물 ; 물가
6) 실러 : 실어



- 6 -

Q : 귀덕1리야
B : 할망당
Q : 아아, 감구나. 제 헐때는 글로 강예
B : 예. 
Q : 그 저기 당에 안 강 바로 지 들이기도 허고, 언니네?
A : 당에 안 가
B : 절간7)에도 가고
A : 절간에도 가고
Q : 절간에도 가고, 
A : 당에 가는 사름
Q : 지 썽 바로 들이기도 허고?
B : 예. 요왕제, 요왕제
Q : 요왕제 기본이라도 뭐 허면 
B : 아니, 경은 안 헙니다.
A : 절간에서 해주난  
B : 이젠 옛날 시절 다 넘어가불언 엇어
Q : 아직 멀어수다게. 한 이십년(20년)은 해야 될 거 아니?
A : 이히히히. 이십년(20년) 허젠? 팔십(80) 나믄 설러8)이
B : 응
A : 팔십(80) 나믄 설르켄. 하하하하
Q : 몇살까지 허쿠과?
A : 나도 팔십(80) 나믄 설르젠
B : 이 언니 등치9)광. 백(100) 나도록 해야주 
A : 아니, 팔십(80) 날 때까지나 해보주게 이.
B : 경헌디 허리 오그라지믄 오늘이라도 설러. 보기 싫고 안돼
A : 팔십(80)까지는
Q : 언니네도 약 먹고?
B : 예게. 우린 엑티피드 방울 먹어야돼
A : 그 엑티피드 먹어. 코감기약, 코감기약 한방울
B : 귀가 열아지게
A : 안헐 땐 안 먹고
Q : 아, 귀가 열어지게끔
A : 음
B : 요번에 성게 물에 들어을 때 안 먹어도 아뭏지도 안헙디다.
A : 거 이난. 거 첫날만 먹으민이 다음날부턴 먹지 말아야 되는디 거 습관됭 자꾸 먹어진단 

말이여.
Q : 게, 머리 아프는 건 아니우다예.
B :예.

7) 절간 : 사찰, 절
8) 설러 : 그만 둬  => 서르다 : 하던 일을 그만 두다. 벌어 놓은 것을 치우다.
9) 등치 : 덩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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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머린 아녀
B : 예예
Q : 귀 열어지는 거
A : 코 안 열어져가민 머리 아픈다게. 코가 열어져야만 모든 게 다 편안허주  
Q : 그 노래들은 잘 배와시냐 여기 피디(PD)가 물어보켄 햄수다.
B : 물어봅서. 여기레
Q3 : 아니, 있다가 노래 하는 거 한번 구경허젠. 질문 다 끝나고
Q : 다 끝났어요
Q3 :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? 힘드실 땐 왜 근데 계속 하세요?
B : 어디 
Q3 : 힘든데
B : 어우게,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. 놈10) 가가믄 가야지
Q3 : 돈벌이?
Q : 돈을 벌어야 되니까
B : 그래, 돈을 벌어야지
Q : 돈이 있어도 남 가가면
B : 예. 해녀의 마음은 똑같애. 잘허는 사람이든 못허는 사람이든. 
Q3 : 뭐가 똑같애요?
B : 남 가믄, 가는 거는 똑 같은데 나오는 거는 다 틀려. 어허허허허
Q : 아주 명답이우다
B : 가는 거는 똑 같애. 같은 시간에 가고, 같은 시간에 나도 
Q : 만색은  색인데 나올 때는 천칭만칭11)

B : 천칭만칭. 맞아 .
Q : 응, 경 아
B : 그래요. 갈 때는 똑 같은 마음으로 가고, 나올 때는 다 틀려
Q : 건데 언니는 좋으크라
B : 왜. 
Q : 물건을 많이 잡으니까 항상 행복허잖아
A : 음, 물에 들엉은 걱정이 엇어
B : 어허허허
A : 아하하하
Q : 바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?
B : 아, 고맙지예. 고맙주게
Q : 누구한테 고마워
B : 아니, 바다한테 고마운거지.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가에 이런 밭에 일 하면은 

일당 많이 준덴해도 칠만원(7만원)이잖아요. 건디 바다에는 성게 같은 거 잡을 때는 진짜
로 재수가 좋면은 삼,사십만원(3,40만원)은 벌잖아요. 거니까 그게 고마운거지. 같이 들
어,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십명(40명)이 같이 들어가도 잘허는 사름, 못허는 사름 
차이가 있잖아요

10) 놈 : 다른사람. 타인
11) 천칭만칭 : 천층만층(千層萬層), 매우 많은 사물의 구별되는 층. 또는 그런 모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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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언니는 농사는 안하고?
B : 농사도 해요
A : 농사도 많이 허고
Q : 농사도 허고. 무슨 농사?
B : 쪽파도 심고, 브로콜리도 심고, 
A : 기장도 많이 허고
B : 기장도 많이 허고
A : 허허허
Q : 그러면은 일년에 한 몇천만원 되겠다이. 한 오천
B : 경헌디, 경헌디 가격이 안 줘서
Q : 뭐가?
A : 수익이야, 순수익이 얼마 안되고
B : 브로콜리 같은 것도
Q : 아, 요즘예 야채값이
B : 야채값이 안줘서
Q3 :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어디다 쓰셨어요?
B : 돈 많이 벌언 아덜덜도 장가도 보내고, 집도 사주고, 이럭저럭, 이제 살주 뭐
A : 제주도 사름덜은 자식한테 다 투자허는거라. 정말로 투자허는 건 제주도 사람
Q : 다시 태어나도 해녀 허실 거?
B : 다시 태어나믄 허지 말주게. 한번 한번 허난, 다시 태어난 허렌 헌 법도 없고
Q : 허허, 몰라, 다시 태어날 수도 잇어
B : 아, 기?
A : 이 동네 태어남은 해야주
B : 아이고, 게메
A : 허허허허
Q : 이 동네 태어나믄 다시 헐 거?
B : 해녀 힘들어
A : 힘들어
B : 얼굴도 시커멓게 카고12), 성게 메칠 허난 얼굴이 새카망. 어으, 밭에서 카는 거는 타는 

것도 아니
A : 아이고, 우리 금성 아이덜은 이 양성에 다 들어와그네, 그 어촌계 멘들앙 해녀허켄 허멍 

남저덜이 다. 금성은 여자덜이 물질을 안허젠 허주게
Q : 예. 지금 해녀가 한사람도 엇어부난
A : 아이고 양한진이 그 남당머리 그 아들도 왔고이, 
Q : 경헌데 금성 바당에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
B : 그사름 그사름이 헌덴 허멍
A : 저, 이 귀덕 바당이 그 오꼿 아 앗아불언13). 우리 섯밧 있잖아. 섯밧디 물건이 너무 좋

주게이. 그걸 오꼿 귀덕에서이 딱 지해불었덴.

12) 카고 : 타다
13) 앗아불언 : 빼앗아버렸어 => 앗아불다 : 집어들어 딴데로 옮겨 치워버리다. 빼앗아버리다. 없애버리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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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원래 귀덕바당으로 해불언 모양입디다.
A : 응, 아니. 영 뻗어, 옛날에 뻗어갔덴 핸에이 아 앗아불었덴. 경헌디 해삼은이 금성만 몬

딱 해감젠 햄시녜. 모래밭이난
Q : 귀덕 사람들 
B : 근데 금성 해녀가 두사람(2사람)밖에 없덴 허멍. 할망니덜 두사람(2사람)
Q : 할머니
B : 거난 지지. 그 사름덜 가서 해와불어도 말 못허지.
Q : 말 못헐 거주
B : 경헌디 경계는예, 우리 역시도예 우리 바다보다 여기가 많겠지 그런 마음이 잇어.  
A : 거난 경계를 넘어가는 거게
B : 건디, 나는 빠르니까 경계 넘어가도 허는디예
A : 난 못 가. 난 못 가.  
B : 이 언니넨 느려가지고 경계를 갈 생각을 말아야 돼
A : 스왕14) 못 가, 우리. 심으레15)  아하하하
B : 거기서 잡으레 오면은 우리는 그 닻을 빨리 걷어가지고 휘어, 놈보다 더 잘 휘어갈 수 있

는데 
A : 거난 아예 안가주게, 우린 아예 안 가
B : 갈 수 있는데, 이런 느린 언니덜은 가면 안돼지
A : 우린 아예 안 가
B : 잡혀, 잡혀
Q : 붙잡혀?
B : 으, 안돼
Q : 아, 그것도게이 혹시 저쪽에는 뭔가 있을까이
B : 아니, 우리 해녀덜 마음이 저 바다, 놈의 바다에는 많겠지, 그런 다 잇어예. 경허영 우리 

그디만 넘어가고 싶으고 막 경허거든. 경헌디 이 언니넨 안 가. 자신이 없으니까. 우리는 
잘 가. 흐흐흐흐

A : 안가. 아예 안가. 스왕 못 가
Q : 바다 이렇게 허면서도 좀 논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까? 편안하다
B : 아유, 바다에 가면은예. 무조건예 진짜로 노동이라. 무조건 
A : 숨 들어야만 물건이 올라오니까
B : 물건이 올라오니까. 노동 노동
A : 거난 무조건 
B : 무조건 뱃살이 들어간덴 허는 말
Q : 집중해가지고이?
B : 언제 어디가서 여기 있을까, 저기 있을까 그런 욕심 그런 것이 있잖아요
Q : 그 다음에 노래 한번 불러 봅서
B : 노래 한번 불러불어
Q3 : 질문 아까 있다 다시 태어나도 해녀할거냐 그 질문만 한 번만 다시 아봅서
B : 언니가 아봅서. 자신있게  

14) 스왕 : 무서워서
15) 심으레 : 잡으러 => 심다 : 손으로 붙잡다. 붙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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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 : 아니, 질문만 질문만. 대답 안 해도 되고, 교수님 질문 
Q : 언니네는 다시 태어나도 물질 하겠네. 해녀가 좋으니까
B : 좋지는 안 해
Q3 : 물질 하고 싶으냐고 물어 보세요
A : 여건이 어쩔 수 엇이
Q2 : 언니네는 해주세요
Q : 언니네는 
Q2 : 예. 다시
Q : 다시 태어나도 아, 다시? 언니네는 다시 태어나도 물질 할 거꽈?
A :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한번
B : 되수다
A : 해볼 수도 있는데, 구태여 뭐 돈벌이가 딴 거를 있다면 물질은 안하고도 살고 싶어
Q : 음, 이 바다에 만약에 언니네가 나이들엉 작업 못 허민 누가 헐 거라
B : 글쎄
A : 그래서 양성을 
Q : 엄청 물건들은 많아질 거고
A : 그 때되면, 고무옷 입음 시작허난 물건이 없어졌주게
B : 거난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하루에 네시간(4시간). 딱 기를 꼽으면은 나올 수 잇어
A : 경허니까 아뭏든 양성을 키울려고 우리가 한수풀 해녀학교를 하는 거고, 양성을 키워야지 
Q : 양성해서
A : 양성을 키울 수 밖에 없고, 이 바다가 지키려면 어쩔 수 없지. 양성을 키워야 되어
Q : 양성을 해야 돼?
A : 음
Q3 : 수고하셨습니다. 노래 한번
B : 노래 불러붑서
Q2 : 노래 한번 듣고 싶다는데  
Q : 언니네 노래 한번 해붑서
B : 이 언니만 노래 불러. 우린 노래 부를 줄 몰라
Q2 : 후렴이나
B : 빨리빨리 불러. 우린 헐 줄 몰라, 헐 줄 몰라
A : 이어도사나 허여?
Q2 : 예

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
 목을 젓엉 어딜 가리
진질16) 바당  골17)로 가자

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

16) 진질 : 긴 길 
17) 골 : 갯가의 고랑. 파도의 작용으로 조간대에 해안이 침식 되어 육지 쪽으로 파인 고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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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도 랑 배질18)허기 
선주 사공 노념19)이여
붓대나 심엉 글 잘 쓰기
서울 양반 노념이여

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
잘잘 가는 참나무 배가 
솔솔 가는 소나무 배가 
잘도 잘도 가는구나

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

18) 배질 : 배일
19) 노념 : 놀이. 놀음.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


